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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화정책방향

□ 2026년 1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

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김병국, 차장 김태섭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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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
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AI
관련 투자 지속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주요국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 재정건전성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다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지표의 영향 등으로 강세로 전환되었다.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 전망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은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변화, 글로벌 통상환경,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개선
흐름을 지속하였다.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도 소비 회복세 지속, 건설투자 부진 완화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
이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1.8%)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지
만,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 확대, 예상보다 양호한 주요국의 성장 흐름 등으로 상
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 국내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상승폭 확대에도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12월 중 2.3%로 소폭 낮아졌으며,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0%를 나타내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
반인)은 2.6%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지겠으나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치(각각
2.1%, 2.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
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
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큰 폭 하락
하였다가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거주자 해외투자 지
속 등으로 다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다. 국고채금리는 금리인하 기대 약
화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다소 낮아졌으며, 주가는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실
적 개선 기대로 큰 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 증가규모 축소, 기
타대출 순상환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으나, 수도권 주택가격은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
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경로에 상
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되며, 물가상승률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
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높은 환율 변동성 등과 관련한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
이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
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
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